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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고령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지니더라도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고령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살폈으며, 또 정신건강 문해력

과 사회적 지지가 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문해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자는 

65세에서 83세 사이의 고령자 30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온라인 연구 패널 전문 회사의 회원들이

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해력을 비롯하여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

정했으며, 자료 분석의 주요한 방법은 구조 모형의 검증과 매개효과 분석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사

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문해력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정신건

강 문해력은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도움 추구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며, 그 문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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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은 지인과의 상호작용 장려를 비롯하여 고령자에게 사회적 지지

자가 될 수 있는 보호자나 가족 대상의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주제어 :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 추구, 정신건강 문해력, 노인 상담

(Abstract) -------------------------------------------------------------------------------------------------------------------------------------------------------------------

Older adults tend to be reluctant to seek professional help even if they have mental health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help-seeking attitudes of older adults regarding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nd 

also aimed to confirm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liter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attitud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iterac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300 older adults aged between 65 and 83 years, 

all of them were members of an online research panel company. They were measured for levels of the mental 

health literacy, help-seek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and the primary methods of data analysis we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social support 

influenced the mental health literacy but not the help-seeking attitudes. The mental health literacy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lp-seeking attitudes. The findings imply that older 

adults need a high level of mental health literacy in order to actively seek professional help when experiencing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at social support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level of 

literac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encouraging older adults to interact with 

acquaintances who have a high level of mental health literacy as well as the need for literacy enhancement 

programs targeting caregivers or family members who can serve as social supporters for the adults,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Key words : Social support, Professional help-seeking, Mental health literacy, Older adults counseling

Ⅰ. 서론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평

생에 걸쳐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과 같은 어려

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무려 27.8%에 해당한

다(NCMH, 2021). 그러나 정신질환 문제로 전

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이 13.9%로 상당

히 저조한 실정이다(Kweon & Lee, 2023). 이

와 같은 편차는 정신건강 서비스 의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정신

질환과 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Plaistow,

Masson, Koch, Wilson, Stark, Jones, & Lennox,

2014). 우리나라의 상황도 전 연령대에 걸쳐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

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그 이용률이 저조한 편

이다(H. Kim, 2019).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생애주기에서 겪는 

퇴직이나 배우자 사망, 사회관계 단절 및 신

체적 능력 감소 등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인

해 무기력감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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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Reynolds, Pietrzak, El-Gabalaw, Mackenzie, &

Sareen 2015). 곧 노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

며(Frias & Whyne, 2015),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E. Lee, Kang, & Jung, 2013).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세대보다 정신건

강 서비스를 구하려거나 받을 가능성이 더 

낮고, 도움을 구하더라도 실제 치료로 이어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Adams, Gringart,

Strobel, & Masterman, 2021).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 체면을 

중요시하는 성향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겪더

라도 타인과 상의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하기보다 스스로 극복하거나 참아내는 경향

을 보인다(S. Choi & Kim, 2000; S. Lee &

Choi, 2001). 이러한 경향은 상담 및 심리치료

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저하를 비롯하

여 편견과 낙인으로 이어지게 한다(Oh & Lee,

2012). 이는 전술한 바처럼 고령일수록 정신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해짐을 의미하는데, 치료

에 대한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할 수 있

으므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증

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건강 서비

스 이용 여부를 설명하는 모델로는 1960년

대에 개발된 Andersen(1968, 1995)의 행동모

델(behavioral model)을 위시로 Saleeby(2000)

의 건강 신념 모델 (health beliefs model),

Fishbein(1979)의 합리적 행위(reasoned action),

Ajzen(1985)의 계획 행동(planned behavior) 이

론 등 여러 모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진 개인의 도움 추

구 과정이나 행위를 항상 개인 내적 요인의 

작동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므로 정신건강 문제

의 예방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내적 및 외적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고령자에 국한해서 설명하면, 그

들이 심리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Bartels, Coakley, Zubritsky, Ware, Miles, Areán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는 정신건

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추구 행위를 

친구나 가족 등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

크를 가동하여 의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인 치료 시스템하고

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모델(NEM-II, Network

Episode Model-II)이 등장했다 (Pescosolido,

1991).

NEM-II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용

할 때 개인마다 그 이유가 다를 뿐만이 아니

라 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선택보다도 신뢰

할 수 있는 지인이나 외부 사회적 체계와의 

교류와 협력 등 복잡한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다(Pescosolido, 2013). 우울증으로 도움을 추

구한 고령자 대상의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Lawrence, Banerjee, Bhugra, Sangha, Turner, &

Murray, 2006), 고령자들은 우울증을 겪더라도 

일차적으로는 혼자 해결해야 할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외부 도움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부수적인 일로 이해하

고 있었다. 일차 의료기관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생

의 후반기에 나타난 우울증의 원인이나 관리

에 관한 면접 조사에서도 의료인들조차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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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료가 안 된다는 치료적 허무주의 관점

을 보였으며, 또 환자들도 그 관점에 동의했

던 것으로 드러났다(Burroughs, Lovell, Morley,

Baldwin, Burns, & Chew-Graham, 2006). 그와 

같은 관점은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제반 능력이나 지식, 신념, 즉 정신건강 문해

력(mental health literacy)이 낮음을 의미하는데

(Jorm, 2000), 이는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경

험하는 고령자 대상의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

는 현상이다(Ghesquiere, Shear, & Duan, 2013).

이러한 현상이 고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근본

적인 이유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치

료 자원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Beatie, Mackenzie, Thompson, Koven,

Eschenwecker, & Walker, 2022).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란 심리적인 문제로 개인이 

어려움을 느낄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관련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이른다(Kushner & Sher, 1991).

전문적 도움 추구는 친지에게 단순한 도움이

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데(E. Kim, Choi, & Lee, 2018), 그 태도는 개

인의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담이

나 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예측하게 해준다

(Fisher & Turner, 1970; Y. Shin & Ahn, 2005).

일반적으로 그 태도가 약한 사람들은 심리적

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전문적인 도움 

추구가 아니라 혼자서 해결을 시도하거나 비

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주변 자원들을 활용

하므로 문제가 줄어들지 않거나 새로운 문제

가 생기게 된다(D. Kim & Yang, 2010; Leong

& Zachar, 1999).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

지만, 그중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Miville & Constantine,

2006).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특히 그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

이 되는 변인이다. 이는 전 생애 동안 여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와 지식

을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물질을 주고받으며,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일종의 연결에 해당

한다(Cohen & Hoberman, 1983; S. Lee, 2017).

이는 역시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

도록 도구적 기능이나 정서적 기능도 발휘하

고 있다(S. Lim & Noh, 2014).

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사회적 지지를 위한 

관계망 확보가 중요하지만, 대인관계의 폭이 

축소되는 생의 후반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

지게 된다(Jun, 2004).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와 같은 도움의 긍정적 

인식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는 행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Larose,

Bernier, Soucy, & Duchesne, 1999; Tata &

Leong, 1994),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보였다(J. Shin &

Park, 2010). 도움 추구 행위를 주저하거나 불

편하게 여긴 사람도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면 

불편함이 줄어들어 도움 추구 태도가 정적으

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S. Lim & Noh,

2009; Yoo & Lee, 2006). 심리적인 문제를 지

닌 고령자들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도움 

추구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고령자는 심한 스트레스

를 겪더라도 이를 신체 건강 문제처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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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의사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Philips & Murrell,

1994),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서도 보였

다(Joo, 2009). 물론 그러한 고령자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도움 추구 가능성이 높아지지

만,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행위가 모두 자

발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인의 권유나 설득에 이끌려 찾게 

된다(Thoits,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으

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전문가

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신건강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는 자가관리(self-care) 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인식 개

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이

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정신건강 문제 자

가 진단, 정신건강 관련 정보의 제공, 스크리

닝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및 의료기관 연계 

및 지원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 접근의 용이

성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

인, 각 교육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 관공서

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도 

제시하였다(Baik, Lee, & Nam, 2018; Chung,

Lee, Park, & Lim, 2016). 이와 같은 안들은 

모두 보편적 서비스로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

방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방 차원

의 안이라도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

한 인식이나 관리, 예방에 관련된 올바른 정

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정신건강 문

해력이 수반되었을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

다(Seo & Rhee, 2013).

전술했듯이 고령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치료 서비스

를 찾는 것보다 일반 병원을 내원하는 경향을 

보였다(Leong & Lau, 2001; Philips & Murrell,

1994). 또 노년기의 우울 증상은 일반 의료인

조차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려워 치

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우울증을 겪는 고

령의 당사자도 이를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나 피로라고 여기면서 전문적 도움을 잘 추구

하지 않는다(Ouchida & Lachs, 2015). 이는 고

령자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즉 정신건

강 문해력 수준을 높여 노화와 심리적 어려움

을 구별할 수 있게 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

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해

력 관련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이 더 낮은 편

이었고(S. Kang, Seo, Park, Lee, Kim, & Im et

al., 2023), 또 고령자를 청년이나 중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이 더 낮은 

편이었다(S. Chung et al., 2016). 이는 고령자

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건강 문해력 관련 수많은 연구는 공통

으로 도움 추구 행위나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

성을 보여주고 있다(Gorczynski, Sims-Schouten,

Hill, & Wilson, 2017; Jung, Sternberg, & Davis,

2017; Smith & Shochet, 2011; Waldmann,

Staiger, Oexle, & Rüsch, 2020). 예를 들면, 건

강정보 문해력이 높은 경우 자신의 우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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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전문적 도움 요청의 가

능성이 높지만, 문해력이 낮은 경우 우울 증

상을 스트레스 등으로 인식하여 도움 요청을 

하지 않거나 요청이 늦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Chung et al., 2016). 다행히 문해력이 낮

은 자에게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문해력

을 높일 수 있으며(Y. Kim, Lee, Lee, Simms,

& Park, 2017), 문해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그 문제

를 인식하고 정신건강 관련 정보나 자원에 접

근하게 된다(S. Lee, Arozullah, & Cho, 2004;

J. Shin & Park, 2010).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들이 심리적으로 어

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찾는 

과정과 치료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을 사회적 차원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NEM-

II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여기에서 사회적 

차원이란 고령자가 신뢰하는 지인이나 사회적 

체계와의 상호 교류 등을 의미한다. 역시 고

령자는 그와 같은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관련 지식 함양은 물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시

도(예, 도움 추구) 능력, 즉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해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

신건강 문해력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가 생길 때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려 

한다는 그리고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아지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역시 더 긍정적이다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했다. 즉 정신건강 문해

력은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모

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Ⅱ.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성 150

명과 여성 15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2세(SD=3.87)이었고, 대다수가 60

대(65.7%, n=197)였던 반면에 70대는 31.3%

(n=94) 그리고 80세 이상의 비율은 3%(n=9)였

다. 평균연령에서 남성(69.6세, SD=3.87)과 여

성(69.8세, SD=3.85)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F<1). 연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약 2.3%(n=7), 고등학교 졸업이 약 

31.7%(n=95)였던 반면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또 연구 대상자 중에서 정

신건강 관련 심리 상담을 받아본 경험 있는 

비율은 12%(남성 15명, 여성 21명) 정도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결혼 상태로는 조사 당시 배

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2.3%(n=247)이었고, 이혼이나 사별의 비율이 

각각 8.3%(n=25)와 5.3%(n=16) 그리고 미혼 상

태의 비율은 4.0%(n=12)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자의 거주지역 관련 정보는 서울 33.0%(n=99),

<Figure 1> 연구모형



권소연․이영순 /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 정신건강 문해력의 매개효과

- 167 -

부산 4.7%(n=14), 대구 4.3%(n=13), 대전 2.7%

(n=8), 광주 3.0%(n=9), 인천 9.0%(n=27), 울산 

3.0%(n=1), 경기 22.0%(n=66), 충북 1.3%(n=4),

충남 3.3%(n=10), 경북 3.3%(n=10), 경남 4.3%

(n=13), 전북 3.0%(n=9), 전남 1.7%(n=5), 강원 

2.0%(n=6), 그리고 제주 1.3%(n=4)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로 자료를 수집했는

데, 설문지는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7문항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월 평균소득, 결혼 상

태, 거주지역, 그리고 상담 경험을 묻는 문항 

각각 하나였음),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관한 19문항, 매개변인인 정신건강 문해력에 

관한 18문항, 그리고 종속변인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29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Shakespeare-Finch와 Obst

(2011)의 양방향 사회적 지지척도(2-way 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했는데, 이는

자신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그에게 그와 같은 지지

의 제공 여부 또는 수준의 측정이었다. 본 척

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어떤 지지를 받거나 제공하는 당사

자를 동거인으로 한정해 버린 ‘When someone

I lived with was sick I helped them.’이라는 문

항을 제외한 19문항으로 측정했다. 본 척도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 수혜” 11문항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제공” 8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0점(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

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이었다. 자료 분석 

시 요인이나 전체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를 투

입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인과 사회

적 지지를 주고받는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2-way SSS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 α는 사회적 

지지 수혜 .94, 사회적 지지 제공 .90, 그리고 

전체 척도는 .95였다.

2) 정신건강 문해력

정신건강 문해력은 H. Kim(2019)이 

O’Connor와 Casey(2015)의 ‘Mental Health

Literacy Scale’를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척도로 

측정했다. 본 척도는 4개 요인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6문항, “도움 추구 효능감” 5문항,

“각각 정신질환의 인지능력” 3문항, 그리고 

“정신질환 및 정신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식”

4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었다. 자료 분석 시 총점

이나 요인의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를 투입했

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정보 문

해력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MHLS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87, 도움 추구 효

능감 .63, 각각 정신질환의 인지능력 .74, 정신

질환 및 정신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식 .22, 그

리고 전체 척도는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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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척도의 한국어판을 활용하여 측정했다(Y.

Shin & Ahn, 2005). 본 척도는 4개 요인의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

로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8문항, “낙인

에 대한 내인성” 5문항, “대인관계에서 자신

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7문항, 그리고 “전문

가에 대한 신뢰” 9문항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였다.

자료 분석 시 요인이나 전체 점수는 문항의 

평균치를 투입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도움 태도가 더 긍

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 α는 .83이었는데, 하위 요인별로

는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62, 낙인에 대한 

내인성 .67,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25,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 .76였

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8월 한 온라인 

패널조사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얻은 것이었

다. 해당 업체는 설문조사의 응답에서 결측치

가 없는 상태의 65세 이상 남녀 150명씩의 패

널 자료를 연구자에게 전달했으며, 그 업체에

서는 응답자에게 규정에 따라 추후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8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

했다. 자료 분석 시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 

R의 4.2.3의 lavaan 패키지를 사용했으며, 확

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노인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검증

하였다. 아울러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사

회적 지지, 정신건강 문해력,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적 지지, 정신

건강 문해력, 그리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했다. 여

기에 제시된 척도 및 하위 요인의 점수는 문

항의 평균치로 점수 범위가 사회적 지지는 

0-5점, 그리고 정신건강 문해력 및 전문적 도

움 추구 태도는 1-4점이었다. 그리고 <Table

2>는 그 변인 및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

여 설정된 측정 모형의 관측 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

(CFA)을 시행하였다. 우선 연구 변인인 사회

적 지지, 정신건강 문해력, 그리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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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_1 1_2 2. 2_1 2_2 2_3 2_4 3. 3_1 3_2 3_3

1_1 .97***

1_2 .19*** .20***

2. .31*** .29*** .37***

2_1 .18*** .17*** .21 .79***

2_2 .34*** .27*** .27 .68*** .30***

2_3 -.03 -.04 .03 .29*** -.07 .11*

2_4 .23*** .23*** .42*** .49*** .23*** .19** -.05

3. .36*** .37*** .85*** .43*** .22*** .35*** .06 .45***

3_1 .15*** .15*** .79*** .32*** .18*** .20*** .06 .37*** .84***

3_2 .32*** .31*** .58*** .33*** .18*** .32*** .02 .29*** .68*** .43***

3_3 .25*** .27*** .46*** .22*** .09 .24*** -.01 .23*** .59*** .31*** .31***

3_4 .38*** .39*** .70*** .41*** .20*** .33*** .08 .44*** .87*** .66*** .48*** .36***

주. ***p<.001

1 사회적 지지, 1_1 사회적 지지 수혜, 1_2 사회적 지지 제공, 2 정신건강 문해력, 2_1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2_2 도움추구 효능감, 2_3 정신질환 인지능력, 2_4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식, 3.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3_1 도움에 대한 필요성, 3_2 낙인에 대한 내인성, 3_3 대인관계에

서의 개방성, 3_4 전문가에 대한 신뢰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tudy variables

M (SD)

사회적 지지 (0-5점) 3.24 (.76)

   사회적 지지 수혜 3.22 (.88)

   사회적 지지 제공 3.27 (.72)

정신건강 문해력 (1-4점) 2.50 (.27)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1.99 (.51)

   도움 추구 효능감 2.84 (.38)

   정신질환 인지 능력 2.63 (.49)

   정신질환 및 정신 건강서비스에 대한 지식 2.75 (.35)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1-4점) 2.75 (.26)

   도움에 대한 필요성 2.58 (.35)

   낙인에 대한 내인성 2.97 (.37)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2.56 (.26)

   전문가에 대한 신뢰 2.94 (.35)

<Table 1> Basic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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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MSEA가 .079, CFI가 .925, 그리고 TLI가 .894

로 비교적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관측된 연구 변인들

이 각각 잠재 변인으로서의 속성을 잘 반영하

연구 변인 하위 요인
Estimate

S.E. C.R.
b β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수혜 1 .882

사회적 지지 제공 .767 .831 .152 5.038***

정신건강 

문해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1 .363

도움 추구 효능감 1.060 .504 .416 2.549*

정신질환 인지능력 .112 .042 .335 .333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1.045 .549 .398 2.628**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1 .739

낙인에 대한 내인성 .826 .584 .163 5.078***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성 .449 .444 .116 3.860***

전문가에 대한 신뢰 1.165 .876 .172 6.763***

Not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the measurement model

<Figure 2>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the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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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에 포

함된 관찰 변인의 계수를 측정한 결과(<Table

3> 참조), 사회적 지지의 표준화 계수는 .831

과 .882 그리고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표

준화 계수는 .444∼.876로 나타나 잠재 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신건강 문해력의 표준화 계수는 .042∼.549로 

하위 묶음 중 정신질환의 인지능력 요인에 대

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

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해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바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문해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87, p<.001),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77, n.s.). 다음으로 정신건강 문해력

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70, p<.001). 마지막

으로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문해력 → 전

문적 도움 추구 태도’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511, p<.001). 이상의 분석 결과는 <Figure

1> 처럼 시각화할 수 있다.

경로 b β S.E. p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문해력 .139 .587 .031 .000

사회적 지지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026 -.077 .045 .564

정신건강 문해력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237 .870 .330 .000

사회적 지지 → 정신건강 문해력 →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72 .511 .047 .000

<Table 4> Mediation effects of mental health literacy

<Figure 3> Results of model testing



한국노년학연구, 제33권 제3호

- 172 -

Ⅳ. 논의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

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겪으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

나 비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될 시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중에 전문적 도

움을 받으려고 해도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

신건강 문제를 지닌 성인들의 상당수는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상담이나 심

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K. Kim & Park, 2023; H. Kim,

2019).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대다수가 노화나 

질환, 장애 발생에 의한 건강 약화, 역할상실,

사별, 퇴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정신건강 문

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울 증상이다(Chang & Lyu, 2020). 노년기의 

우울 증상은 일반 의료인조차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우울증을 겪는 고령의 당사자도 이

를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나 피로라고 여

기면서 전문적 도움을 잘 추구하지 않는다

(Ouchida & Lachs, 2015).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시 이를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과 구분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

움 추구 태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해력이 

미치는 영향 및 그 경로를 확인해 보고자 하

였다.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연구 변인

들의 관계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로 논의하

였다. 이들은 �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문

해력이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

향, ‚ 문해력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ƒ 사회적 지지와 태도의 관계에서 문해력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기대했던 바처럼 정신

건강 문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에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사회적 지지는 건강정보를 이해하

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구적 기능이나 정서적 

기능을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Kim et al., 2017; S. Lim & Noh,

2014).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일반적으

로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

기도 하지만(S. Lim & Noh, 2009; Yoo & Lee,

2006), 고령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도움을 추

구하지는 않는다(Shin & Ahn, 2005; Thoits,

2011). 그 이유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이용이 가능한 치료 자원이나 전문

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

이라고 할 수 있는데(Beatie et al., 2022), 이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

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문해력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정신건강 문해력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한 바처럼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연구처럼 문해력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도움 추구 태도가 더 긍정

적이었다(Gorczynski et al., 2017; Ju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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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mith & Shochet, 2011; Waldmann et al.,

2020). 그와 같은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를 지

닌 고령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문해력이 낮을 시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 추구가 늦어져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Chung et al.,

2016; Kim & Park, 2023). 그 결과는 역시 사

회적 지지를 통해서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여

야 도움 추구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즉 문해력의 매개 역할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해력은 기대한 바

처럼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이면 전

문적 도움 추구 행동이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전반

적으로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지 않은 편이다

(S. Chung et al., 2016; S. Kang et al., 2023).

이에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정

보 관련 사회적 지지, 특히 건강정보 관련 사

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고령자

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나 태도 증진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

가관리(self-care) 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를 

토대로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

업에 전개되고 있는데, 사업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개인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성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

이 2016년 9.4%에서 2019년 41.6%로 증가하

였고, 해가 갈수록 기초 센터의 치료 연계율

이 향상되어 전문의 상담 횟수가 2016년 월평

균 20건에서 2019년 133건으로 약 6.5배 늘었

다(Jhon, Wang, Kim, Lee, Kim, & Shin, 2021).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문해력 

향상을 통하여 고령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논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이라서 전체 고령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는 점이었다. 그들 모두 온라인 조사에 자발

적으로 응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 자로 일반 고령자 집단보다 

학력이 더 높은 자(70%가 대학교 졸업 이상)

였다. 이는 노인의 정보격차를 고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내용이 실제 응답자의 행동이

나 태도를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이해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측정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애매했다는 점이다. 이

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고령자의 평상시 생

각과 행동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필요

성을 시사한다. 셋째,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

력 향상에 관련된 변인으로 오직 사회적 지지

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정신건강 문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등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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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sley, Kiser, & Hoffman, 2020).

그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지닐 때 전문적 도

움 추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

해력이 높아야 함을 그리고 고령자의 정신건

강 문해력 증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천적인 측면

에서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해력이 높은 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사회적 지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 보호사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문해력 수준 향상을 위

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고령자의 문해력 증

진이나 도움 추구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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